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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씀인도자: 김경동

참석자: 김경동, 홍다혜, 황여은. 홍기혁(여은목동님이 인도한 형제양), 김세진

               

포기할수 없는 한가지

언젠가 교구를 맡은 목사님이 내게 이런 메일을 보내왔다.

그 분이 교구의 여 직장인 순장들과 모임을 가졌는데, 이 찬양으로 시작했다고 한다.

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

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

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. “주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는

데, 여러분에게 포기할 수 없는 보물은 어떤 것들입니까?”

“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더 이상 기도회를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.”

그 질문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다고 한다. 그 분에게 지금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직장으로 옮

길 기회가 생겼는데, 고민하고 고뇌하다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좋은 직장을 포기했다는 것이다.

그 분이 이직을 포기한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직장에서는 순장 사역이 가능한데, 직장을 옮기면 할 

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. 지금 직장에서는 순원들을 잘 섬기고 돌볼 수 있는데 직장을 옮기면 그럴 

수 없기 때문에 이직을 포기했다는 것이다.

두 번째로 더 중요한 이유는,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중에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병상에 누워 있어서 

힘들어하는 분이 있는데, 그 분을 두고 떠날 수 없어서 포기했다는 것이다. 자기 좋자고 직장을 옮

겨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.

이게 말이 되는가? 그 분이 담담하게 이런 간증을 하는데, 그 목사님이 큰 도전을 받았다. 그러면서 

내게 보낸 메일에서 이렇게 고백했다. “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더 이상 기도회를 인도할 수 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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었습니다.”

왜 그런가 하니, 자기는 그동안 교회를 몇 번 옮길 때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더 좋은 교회로 옮겼

는데,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직장을 옮길 수 없었다는 그 순장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너무 초라해

지더라는 것이다. 그래서 막 울었다고 한다.

이런 고백을 하는 순장님도 귀하고, 그 고백 앞에 자책하며 눈물 흘리는 그 교역자도 귀하다. 이런 

모습이 ‘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’ 모습이다. 우리가 다 이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.

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다. 그래서 우리는 약자들을 감당하려고 더 많이 애를 

써야 한다.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고 돌봄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한다. 또한 다른 한편으

로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용서와 용납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야 한다.

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넉넉히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과정에서 사랑의 기둥이 다시 

세워져야 한다. 그럴 때 교회는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. 또한 

오랜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이다.

<에클레시아 : 부르심을 받은 자들>

이찬수 / 규장

† 말씀

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

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

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

– 요한일서 10절,11절

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

– 마태복음 16장 18절

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

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

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

– 에스겔 11장 19절, 20절

† 기도

사랑하는 주님, 따뜻한 봄 햇살과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주님의 위엄을 봅니다. 주님께서는 오

래 참으시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. 완전한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 주시며 사랑해주시는 분이십니다. 

그렇기에 그 완전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감격으로 모든 일들을 시작하게 하소서. 주님을 더 사랑함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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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일을 하고, 사역을 하고, 관계를 돌보는 은혜를 부어 주소서.

† 적용과 결단

이 글을 읽으며 생각나신 기도제목이 있으신가요?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결단하며 주님의 인도하심

에 맡겨드리도록 결단하시길 원합니다.


